
업계소식 업계소식 

하림그룹(회장 김홍국) 계열사인 주원산오리의 이우진 대표

이사<사진>가 주요 식품업체 CEO 중 한 회사를 가장 오랫

동안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1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내 식품 계열사 CEO 88

명(퇴임자·중복자 포함)의 평균 임기를 조사한 결과, 지난 

11월 14일 기준 3.1년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회사 1곳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우진 대표는 2002년부터 14.7년간 주원산오리를 이끌고 있다. 주원산오리의 전신

은 주원농산(1984년 설립)이었으나 같은 해 하림그룹이 인수, 주원산오리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때 하림 재정담당 전무이던 이 대표는 주원산오리로 이동해 회사를 

재정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림의 생산시스템과 노하우를 도입하면서 주원산오리

의 시장점유율도 크게 올랐다.  

●CEO스코어데일리  [2016.11.16]

주원산
오리

이우진 대표, 식품업체 최장수 CEO
하림 생산시스템 도입…시장점유율 상승

육가공업체들이 최근 ‘다이닝 펍(Dining Pub)’을 내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 다이닝 펍은 가볍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와 간단한 술 한 잔을 곁들일 수 있

는 공간으로, 육가공업체들은 자사의 제품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와 주류를 함께 선보

이며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오리 브랜드 다향오리는 서울 신사동 세로수길에 가금류 전문 다이닝 펍 ‘다향착한정

육점’을 운영 중이다. 야외 테라스, 통 유리, 원목 인테리어, 오픈 키친으로 시원하게 

꾸민 매장은 여느 오리고기 전문점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메뉴도 이색적인 오리 요리, 닭 요리를 선보인다. 흑맥주에 3시간 숙성시킨 훈제 통오

리 요리 ‘블랙비어 덕’, 기름을 쫙 뺀 로스트덕과 제철야채를 바삭하게 구운 또띠아 볼

에 담아낸 ‘덕샐러드 인 또띠아플래터’, 부드러운 크림소스와 촉촉한 로스트덕의 조화 

‘화이트 크리미 덕’ 등이 이곳의 베스트셀러다.

●헤럴드경제  [2016.10.26]

다향오리
‘다이닝 펍’으로 소비자 공략
신사동 세로수길 ‘다향착한정육점’ 운영

오리마을 12월호 | 51| Vol. 16250



업계소식 업계소식 

하림그룹(회장 김홍국) 계열사인 주원산오리의 이우진 대표

이사<사진>가 주요 식품업체 CEO 중 한 회사를 가장 오랫

동안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1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내 식품 계열사 CEO 88

명(퇴임자·중복자 포함)의 평균 임기를 조사한 결과, 지난 

11월 14일 기준 3.1년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회사 1곳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우진 대표는 2002년부터 14.7년간 주원산오리를 이끌고 있다. 주원산오리의 전신

은 주원농산(1984년 설립)이었으나 같은 해 하림그룹이 인수, 주원산오리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때 하림 재정담당 전무이던 이 대표는 주원산오리로 이동해 회사를 

재정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림의 생산시스템과 노하우를 도입하면서 주원산오리

의 시장점유율도 크게 올랐다.  

●CEO스코어데일리  [2016.11.16]

주원산
오리

이우진 대표, 식품업체 최장수 CEO
하림 생산시스템 도입…시장점유율 상승

육가공업체들이 최근 ‘다이닝 펍(Dining Pub)’을 내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 다이닝 펍은 가볍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와 간단한 술 한 잔을 곁들일 수 있

는 공간으로, 육가공업체들은 자사의 제품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와 주류를 함께 선보

이며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오리 브랜드 다향오리는 서울 신사동 세로수길에 가금류 전문 다이닝 펍 ‘다향착한정

육점’을 운영 중이다. 야외 테라스, 통 유리, 원목 인테리어, 오픈 키친으로 시원하게 

꾸민 매장은 여느 오리고기 전문점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메뉴도 이색적인 오리 요리, 닭 요리를 선보인다. 흑맥주에 3시간 숙성시킨 훈제 통오

리 요리 ‘블랙비어 덕’, 기름을 쫙 뺀 로스트덕과 제철야채를 바삭하게 구운 또띠아 볼

에 담아낸 ‘덕샐러드 인 또띠아플래터’, 부드러운 크림소스와 촉촉한 로스트덕의 조화 

‘화이트 크리미 덕’ 등이 이곳의 베스트셀러다.

●헤럴드경제  [2016.10.26]

다향오리
‘다이닝 펍’으로 소비자 공략
신사동 세로수길 ‘다향착한정육점’ 운영

오리마을 12월호 | 51| Vol. 16250



업계소식 업계소식 

정다운
주식시장 상한가…
지난 6월 코스닥 상장

11월 22일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코스닥 2개 종목이 상한가로 뛰었다.

오리육 및 오리털 생산 가공업체인 정다운은 전일 대비 가격제한폭(29.98%)까지 오

른 3,685원에 거래를 마쳤다. 

작년 7월 코넥스에 상장된 정다운은 LIG기업인수목적2호와 합병을 통해 지난 6월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했다. 신선육, 가공육, 우모(오리털) 부문이 주요 사업이다. 

●뉴스핌  [2016.11.22]

11월 16일 (주)다영푸드(대표 김대식)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의 주최로 열리고 

(사)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도정자)의 주부 40여명이 참여한 ‘현장 팸투어’를 

진행했다. 

‘현장 팸투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를 소비자가 직접 방문해 체험과 직거래를 통

해 가공제조업체에서의 축산물 관리 상태와 안전성, 품질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소비

자들의 식육가공품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 대한 인식제고 및 선호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우리축산물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비촉진 계기를 마

련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대식 다영푸드 대표는 “먼저 소비자단체가 우리 회사를 방문 하는 것은 최고의 행

복이라면서 연구개발시에 중점을 두는 것은 단순한 상용화 제품개발이 아니라 식품

으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제품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며 “중소식품 기업

의 입장에서 연구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는 일이지만, 연구개발만이 

돌파구이고 미래의 먹거리 창출이라는 신념하에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국내 

최초의 오리햄 개발, 독일 DLG메달 수상 등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전했다.  

다영푸드
소비자 방문·체험 ‘현장 팸투어’ 진행
위생적 안전한 우리축산물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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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의신면에서 거주하는 박병연 대표(청정축산)가 경로당,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에게 400만원의 상당의 오리알 8,000개, 닭 500마리를 기증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올해로 4년째 소외계층을 위해 오리알(8,000개)을 기탁하는 등 매년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박병연 대표는 “지역민들을 위해 조그마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기쁨이 행복이

다”고 말했다. 

청정축산 
진도 의신면 청정축산 박병연 대표 
사랑의 오리알·닭 500마리 전달

협회소식

사진출처 : 아시아경제

한국오리협회는 11월 10일(목) 오후 4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계열유통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오리 산업 및 시장동향 공유, 오리 수급안정을 위한 협의 및 

기타 오리 산업발전을 위한 협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회의에는 다솔, 주원산오리, 사조화인코리아, 삼호유황오리, 유성농산, 정다운, 성

실농장, 신선산오리, 참프레에서 참석했다.  

01
한국오리협회 계열유통협의회 개최

산업·시장동향 공유, 오리 수급안정 협의

11월 11일(금)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1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팜덕 문순

금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가나안농장 민종환 대표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 이날 기념식에서 우리협회 회원 

충북 미호농장 강종규 대표, 전북 축복오리농장 박철수 대표, 경남 장백농장 이창용 대표

도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함께 가꾼 우리 농업, 함께 누릴 푸른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

날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농업·농촌문화한마당 행사도 진행, 국민 축

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관련내용 : 현장스케치)

02
팜덕 문순금 대표, 가나안농장 민종환 대표 표창

제21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

오리마을 12월호 | 55| Vol. 16254




